
대상, 발효미생물 연구 본격화
순창군 발효미생물관리센터 입주 … 차별화된 장류 생산

대상그룹이 순창에서 본격적인 발효미생물 연구를 진행한다.

대상그룹의 미생물연구팀은 10월31일 전북 순창 발효미생물관리센터에서 입주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

에 들어갔다고 11월1일 발표했다.

순창군은 발효자원을 산업화하고 발효미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 1층, 지상 3층의 발효미생물

관리센터를 2010년 12월 건립한 바 있다.

미생물연구팀은 순창 장류공장에 알맞은 다양한 우수발효미생물을 발굴해 차별화된 장류를 생산할 예정이

며, 2012년까지 30명의 연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.

미생물팀 이정미 순창센터장은 “순창의 전통장류에는 수백 년간 이어온 우수한 발효미생물이 많이 들어 있

다”며 “센터와 공동으로 장류를 연구해 순창 및 국내의 장류산업을 한층 발전시키겠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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